




카이와 얼음의 비밀

제이슨 에드워즈 룩셈부르크 지음






눈 덮인 봉우리 뒤로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카이는 두 아빠를 따라 하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이는 발밑에 떨어진 눈송이 하나에 마음을 뺏겨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빠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매서운 추위와 두려움에 떨던 카이는 작은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어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카이는 자신이 영영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생긴 카이가 다가가 떨리는 빛 속으로 발을 내딛자, 마치 마법처럼 반짝이는 얼음 동굴의 심장부로 들어서게 되었죠. 빛의 반대편으로 나오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땅 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곰 레오나르도와 요정 바르나베가 가던 길을 멈춰 섰어요. 그들은 안개 속에서 나타난 작은 인간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쳐다보았죠. 하지만 긴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카이는 그만 눈 위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카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두 얼굴을 발견했어요. 거대한 곰 레오나르도와 작은 요정 바르나베였죠. 카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방 안 가득 친근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는 레오나르도에게 카이가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는지 물으셨답니다.








카이는 아직 얼떨떨한 기분으로 눈을 깜빡였어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답니다. 카이는 푹신한 담요 더미 위에 누워 있었고, 주변은 나무 장난감들과 은은한 등불로 가득했어요.

고개를 들자, 자신을 궁금한 듯 내려다보고 있는 두 얼굴이 보였어요. 거대한 흰곰 레오나르도와 뾰족한 귀를 가진 작은 요정 바르나베였죠.

카이가 미처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방 뒤편에서 익숙하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래, 레오나르도. 우리의 작은 탐험가가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느냐?"
카이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였으니까요!








레오나르도는 방 뒤편을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방금 막 깨어났어요." 그러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허허허! 드디어 깨어났구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며 외치셨어요.

할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컵을 카이에게 건네며 물으셨어요. "그래, 카이야. 집에서 이렇게나 먼 곳까지 어쩐 일로 오게 되었니?"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는 핫초코를 한 모금 마시며, 카이는 자신의 믿기지 않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두 아빠와 함께했던 하이킹, 어두운 동굴 속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이곳 얼음의 심장부까지 오게 만든 그 신비로운 빛에 대해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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